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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ietnam

5.   베트남 과일시장 성장, 한국산 프리미엄 과일 수출의 

기회로!

하노이지사

▶ 베트남 과일대국으로 성장, 청과물 수출·수입 모두 크게 증가

•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2016년에 베트남의 청과물 수출액은 24억 달러(한화 약 2조

7,586억원)로 전년보다 30.6% 증가했다. 주력 수출품목은 용안, 리치, 오렌지, 망고같은 다양한 

열대과일로 전체 과일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더불어 외국에서 들여오는 청과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6년 베트남의 청과물 수입액은 9억

1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7.2% 가량 증가했다. 청과물 수입액은 2012년부터 매년 두 자릿 수 증

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태국과 중국에서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오렌지같은 품목을 수입하

고 있다.

▶ 수입과일에 대한 선호도 높은 베트남

• 베트남 과일시장이 무섭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국민소득 성장이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먹거리에 

신경쓰기 시작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과일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국내산 

과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까다로운 검역을 거친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 베트남 과일시장의 성장, 한국 과일의 수출확대 기회로

• 베트남시장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 청과물 수출업체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배(2015년), 딸기(2016년)의 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현지바이어, 소비자들에게 소개되기 시작

하였으며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Ⅰ한국산 배 대형유통매장 판매Ⅰ                           Ⅰ수입과일 전문판매장 내부Ⅰ

* 출처 : 베트남 통계총국, Thoi bao Viet - Han 등

시사점

베트남에서 한국산 배, 딸기 등이 프리미엄 과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관된 품질, 안전성 관리, 차별

화된 포장 등이 중요하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열대과일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배, 딸기와 같은 품목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따라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